
서      론

현대 사회의 경제적 발달로 인한 개인 소득과 교육 수준의 

향상은 추구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웰빙 (well- 
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영

양적 가치 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기호적 특성에 큰 의미를 부

여하는 식음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 이처럼 음료시장

이 성장하며 커피의 소비도 늘었으며 커피전문점은 외식 문화

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 2000년대 이후 테이크 

아웃 형태의 국내외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증가하였고, 커피 음

료 시장은 2,200억대로 증대로 전년 대비 20% 가량 성장하여 

식품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캔 외에 병, 컵 등의 다양한 용

기로도 생산되어 고급화된 커피가 보급되었다.3)

커피는 전통적으로 영양이 목적이 아닌 기호 식품이며 정신

자극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인기 있는 음료이다.4) 커피는 

천초과에 속하는 상록관목인 커피나무에서 열매 종자를 건조

하여 커피 원두를 얻게 되며 아라비카, 로브스타종, 리베리카

종 세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고종 황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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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ood habits score, nutrients intake and dietary quality with regard to cof-
fee consumption of college students in Incheon.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a self-reports questionnaire with a total of 
190 subjects, comprised with 101 male and 89 female college students. We classified these subjects into three groups us-
ing percentile of coffee intake to assess the nutrients intake and dietary quality. The correlations among coffee intake, 
food habits score, nutrients intake and dietary quality were evaluated. The average coffee intake of male and female col-
lege students were 156.8 mL and 157.4 mL, respectively. The coffee preferences with respect to specialty coffee were cara-
mel macchiato, cafe latte, americano, cafe mocha, and cappucino in male college students, and caramel macchiato, ameri-
cano, cafe mocha, cafe latte, and cappucino in female college students, in preference order. The coffee intake motivation 
score of the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ow 1/3 percentile group ac-
cording to coffee intake in emotion motivation and utilitarian motivation. The highest scores were ‘flavor and aroma’ in 
emotion motivation, and ‘prevention of sleepness’ in utilitarian motivation. The average food habits score of “I often eat 
the natural foo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p ＜ 0.05).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ffee intake and ‘I purchase the pro-
cessed food after examining nutrition labels’ of food habits score (r = 0.280; p ＜ 0.01)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en-
ergy intake of the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at of the moderate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in male college students (p ＜ 0.05).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for col-
lege students to undergo a well-planned nutrition education regarding proper coffee intake, choice of coffee, energy intake 
related to coffee intake, and dietary habits. (J Nutr Health 2013; 46(6): 560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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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커피를 접하였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미군 부대를 통

해 인스턴트 커피가 공급되었다.5)

커피는 caffeine을 비롯하여 tannin, 당 등 여러 성분을 포

함하고 있으며 그 중 caffeine은 동맥경화,6) 당뇨병,7) 치매 혹

은 알츠하이머8)를 예방하며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반면,9) 섭

취가 지나치면 불면증10)이나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

약처에서는 일일 최대 400 mg으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하여 하루 한잔 이상의 커피 

섭취율을 조사한 결과 10~19세는 6.8%, 20~29세는 42.9%, 

30~49세는 72.9%, 50~64세는 68.2%로 20대부터는 급격한 

커피 섭취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1) 입시를 치르던 청소년기

를 지난 대학생은 자유로운 생활에 노출되어12) 결식이나 외식,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영양 문제가 나타나

게 되고,13) 음료섭취는 영양소 섭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14) 

최근까지 대학생의 커피 섭취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커피

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5)를 비롯하여 커피전문점 이용 실태와 

선택 속성,15) 커피전문점의 운영 및 중요도, 만족도16) 등의 연구

들이 있다. 그러나 커피 섭취와 영양소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

대생을 대상으로17,18) 커피와 칼슘의 관계19)를 연구한 것 뿐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피 이

용 실태와 관련된 식습관, 식이 섭취 및 식사의 질을 조사하였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시기

조사대상자는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는데, 

건강 관련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인천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고 신체계측

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목적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여 2010년 9월부터 12월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와 신체계측에 응한 204명의 자료 중 내용이 불충분한 14명을 

제외한 총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 및 내용

일반사항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

설문지를 통해 일반사항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주거형

태, 한달 용돈을 조사하였고 건강관련 생활습관으로는 외식, 

운동과 음주 빈도를 조사하였다.

신체계측

신장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선 상태에서 신장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성분은 Inbody 3.0 (Biospace Co., 

Seoul, Korea)에 신장과 연령을 입력하여 체중, 체지방률을 조

사하여 BMI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였다. 체지방률의 남

녀 간 평균을 구하여 표준 체지방률의 기준인 남자는 10~20%, 

여자는 18~28%20)와 비교하였고 BMI는 아시아 성인 대상 기

준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에 의해 남

녀 모두 18.5 (kg/m2) 미만은 저체중군, 18.5~22.9는 정상군, 

23~24.9는 과체중군, 25.0 이상은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커피 이용 실태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 선호커피 종류 및 커

피섭취 동기를 조사하였다. 커피를 섭취하는 동기는 맛과 향, 

습관, 분위기와 같은 감성적 동기와 졸음 방지, 스트레스 해소, 

미팅 (회의)을 목적으로 하는 유용적 동기로 나누었고,21) 5점 

likert 척도 (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를 통해 조사하

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적 혹은 유용적인 섭취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면 유용적 동기 요소 중의 졸음 

방지의 점수가 높으면 졸음을 막기 위해 커피를 섭취하는 경

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1잔, 2잔으로 조사하기에는 개인의 기준이 다르므

로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판기 커피 100 mL, 캔커피 175 

mL, 커피전문점 커피 300 mL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에서 mL를 직접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커피 

섭취량에 따른 식습관, 식이 섭취 및 식사의 질과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지 내 커피 섭취량

을 기준으로 한 percentile을 이용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커피 섭취량의 33.3 percentile (100 mL) 미만을 ‘커피 섭취량

의 하위 1/3’, 33.3 percentile (100 mL) 이상 66.5 percentile 

(200 mL) 미만을 ‘커피 섭취량의 중위 1/3’, 66.5 percentile 

(200 mL) 이상을 ‘커피 섭취량의 상위 1/3’으로 정의하였다.

식습관

식습관은 아침식사 여부, 식사시간, 식사속도, 섭취식품군의 

다양성 및 조화, 식사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14가지 문항을 조

사하였다. 5점 Likert 척도법 (‘1 = 전혀 그렇지 않다’-‘5 = 항
상 그렇다’)을 이용하여 식습관의 각 항목 개별 점수와 총점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및 전체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하였다. 

식이 섭취

대학생의 특성상 주중과 주말의 식이섭취량은 차이를 보이

는 경향이 있어 주중과 주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특

별한 날을 제외한 주중 2일과 주말 1일의 3일 간의 식이 섭취 

내용을 자기기입식으로 기록하게 한 후 평균내어 1일 평균 섭

취량으로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록이 끝난 후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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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구자와 직접 실제 모형을 제시한 후 그릇의 크기 (대, 중, 

소), 반찬류의 개수와 중량, 가공식품의 제품명 등을 자세히 표

기하도록 하여 음식분량을 확인함으로서 오차를 줄이고자 하

였다. CAN-pro 3.0 (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

의 영양소 섭취량을 입력한 후 분석하였고 없는 음식 및 식품

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식품의 영양소를 새로 입력하였다. 

열량은 연령별 필요추정량에 대한 백분율 (%EER)을 계산하

였으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

산, 비타민 C, 칼슘, 인, 철분은 권장섭취량에 대한 백분율 (% 

RI)을 계산하였는데 2010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이용하였다.

식사의 질

조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소 밀도 (Nutrient Density: ND)는 섭취 열량 1,000 kcal

에 대한 각 영양소 섭취량으로 계산하였고 영양소 섭취량/영

양소별 권장섭취량 수식에 적용하여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 

(Nutrient Adequancy Ratio: NAR)을 계산하였으며 1이 넘

으면 모두 1로 표기하였다.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Mean Ade-
quacy Ratio: MAR)은 영양소 각각의 NAR을 평균값으로 하

여 계산하였다. 

자료 분석 및 통계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
tion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문항

별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빈도차이를 알아보았고, Student t-test를 통
해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커피 섭취량에 따른 군 간의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이용한 후 p ＜ 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여 검증하였다. 커피 섭취

량과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
cien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일반사항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총 대상자 190

명 중 남학생은 101명 (53.2%), 여학생은 89명 (46.8%)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학생 23.2 ± 1.9세, 여학생 21.0 ± 1.6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주거 형태를 살펴 보면 남학생의 59.4%, 여학생

의 71.9%는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자취, 기숙사 혹은 기

타 순이었다. 한달 용돈은 남학생의 56.4%, 여학생의 60.7%가 

20~40만원을 받는다고 답하였고 주거형태와 한달 용돈은 성

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건강관련 생활습관 중 학교 및 기숙사 외의 장소에서 외식

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4회’ 외식하는 경우가 남학

생은 46.5%, 여학생은 48.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운동의 빈도를 묻는 질문에 남

학생의 46.5%, 여학생의 30.3% 가 ‘일주일에 1~2회 운동한다’

에 답한 반면,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남학생은 18.8%, 여학생

은 49.4%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p ＜ 0.001). 음주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1회 

이하’로 마신다는 남학생은 55.4%, 여학생은 50.6% 로 남녀 모

두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마시지 않는다’, ‘일주일에 2~4

회’, ’5회 이상’ 순이었다. 

신체계측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를 보면 (Table 2), 남학생의 평

균 키는 174.3 ± 5.3 cm, 몸무게는 70.7 ± 10.4 kg, BMI는 23.3 

± 2.4 kg/m2이었고, 여학생의 평균 키는 161.9 ± 5.6 cm, 몸

무게는 55.5 ± 6.4 kg, BMI는 21.2 ± 2.7 kg/m2이었다. BMI

는 남녀 모두 18.5 (kg/m2) 미만은 저체중군, 18.5~22.9는 정

상군, 23~ 24.9는 과체중군, 25.0 이상은 비만군으로 분류하였

다. 저체중군에는 여학생의 9.0% (8명)만 해당하였으며 정상체

중군은 남학생의 51.5% (52명)와 여학생의 68.5% (61명), 과체

중군은 남학생의 28.7% (29명)와 여학생의 14.6% (13명), 비만

군은 남학생의 19.8% (20명), 여학생의 7.9% (7명)이었다. 남자

의 표준 체지방률은 10~20%이고 여자의 표준 체지방률은 18~ 

28%인데,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남학생은 16.9 ± 5.0%, 여학

생은 26.6 ± 5.4%이었다.

커피 이용 실태 

조사대상자의 일일 평균 커피 섭취량은 남학생은 156.8 ± 

14.9 mL, 여학생은 157.4 ± 13.8mL이었다. 커피 섭취량과 식

이섭취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커피 섭취량 조사 후 세 그룹으

로 나누었는데, 남학생의 37.6% (38명), 여학생의 38.1% (25명)

는 커피 섭취량의 하위 1/3에 해당하였고, 남학생의 30.7% (31

명), 여학생의 36% (32명)는 커피 섭취량의 중위 1/3, 남학생

의 31.7% (32명), 여학생의 36% (32명)는 커피 섭취량의 상위 

1/3이었다. 커피 섭취량의 하위 1/3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0 mL 미만, 커피 섭취량의 중위 1/3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100 mL 이상 200 mL 미만이었다. 커피 섭취량의 상위 1/3

은 남학생의 경우 200~800 mL의 섭취 범위를 보였고 여학

생은 200~550 mL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커피전문점에서 선호하는 커피 종류를 다중 

응답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남학생은 카라멜 마

끼아또,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푸치노, 기타 순이

었고, 여학생은 카라멜 마끼아또,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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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 카푸치노, 기타, 에스프레소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

였다. 기타에는 에스프레소 도피오,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에

스프레소 마끼아또, 에스프레소 콘파냐가 있었다.

커피 섭취 동기는 감성적 동기와 유용적 동기21)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감성적 동기와 유용적 동기 모두 커피 섭취량의 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lifestyle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Age (years) 23.4 ± 0.2 22.8 ± 0.3 23.4 ± 0.4 23.2 ± 0.22)***3) 20.8 ± 0.3a4) 20.6 ± 0.2a 21.6 ± 0.3b 21.0 ± 0.2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24 (63.2) 17 (54.8) 19 (59.4) 60 (59.4)5) 19 (76.0) 27 (84.4) 18 (56.3) 64 (71.9)

Living by oneself 13 (34.2) 9 (29.0) 9 (28.1) 31 (30.7) 3 (12.0) 3 ( 9.4) 8 (25.0) 14 (15.7)

Dormitory or etc. 1 ( 2.6) 5 (16.1) 4 (12.5) 10 ( 9.9) 3 (12.0) 2 ( 6.3) 6 (18.8) 11 (12.4)

Pocket money (1,000 won/month)

＜200 7 (18.4) 7 (22.6) 6 (18.8) 20 (19.8) 4 (16.0) 8 (25.0) 4 (12.5) 16 (18.0)

200-400 26 (68.4) 16 (51.6) 15 (46.9) 57 (56.4) 15 (60.0) 19 (59.4) 20 (62.5) 54 (60.7)

≥400 5 (13.2) 8 (25.8) 11 (34.4) 24 (23.8) 6 (24.0) 5 (15.6) 8 (25.0) 19 (21.3)

Eating out (times/week)
≤1 6 (15.8) 7 (22.6) 7 (21.9) 20 (19.8) 7 (28.0) 7 (21.9) 7 (21.9) 21 (20.2)

2-4 22 (57.9) 16 (51.6) 9 (28.1) 47 (46.5) 9 (36.0) 17 (53.1) 17 (53.1) 43 (48.3)

≥5 10 (26.3) 8 (25.8) 16 (50.0) 34 (33.7) 9 (36.0) 8 (25.0) 8 (25.0) 25 (28.1)

Frequency of exercise (times/week)

None 6 (15.8) 6 (19.4) 7 (21.9) 19 (18.8)*** 13 (52.0) 19 (59.4) 12 (37.5) 44 (49.4)

1-2 19 (50.0) 15 (48.4) 13 (40.6) 47 (46.5) 7 (28.0) 8 (25.0) 12 (37.5) 27 (30.3)

3-5 11 (28.9) 7 (22.6) 10 (31.3) 28 (27.7) 5 (20.0) 3 ( 9.4) 7 (21.9) 15 (16.9)

6-7 2 ( 5.3) 3 ( 9.7) 2 ( 6.3) 7 ( 6.9) 0 ( 0.0) 2 ( 6.3) 1 ( 3.1) 3 ( 3.4)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times/week)

None 13 (34.2) 7 (22.6) 3 ( 9.4) 23 (22.8) 10 (40.0) 13 (40.6) 6 (18.8) 29 (32.6)

≤1 18 (47.4) 15 (48.4) 23 (71.9) 56 (55.4) 10 (40.0) 15 (46.9) 20 (62.5) 45 (50.6)

2-4 6 (15.8) 9 (29.0) 4 (12.5) 19 (18.8) 4 (16.0) 4 (12.5) 6 (18.8) 14 (15.7)

≥ 5 1 ( 2.6) 0 ( 0.0) 2 ( 6.3) 3 ( 3.0) 2 ( 4.0) 0 ( 0.0) 0 ( 0.0) 1 ( 1.1)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y student t-test or 
chi-squar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4)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ccording to cof-
fee intake percenti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5) n (%)

Table 2. Anthropometric parameters

Variables
Male (n = 101) Female (n = 89)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Height (cm) 174.0 ± 0.9 174.6 ± 0.8 174.4 ± 1.0 174.3 ± 0.52)***3) 161.8 ± 1.1 161.0 ± 1.0 162.9 ± 1.0 161.9 ± 0.6
Weight (kg) 70.2 ± 1.1 70.4 ± 1.2 71.5 ± 1.7 70.7 ± 0.8*** 55.7 ± 2.3 54.3 ± 0.9 56.6 ± 1.2 55.5 ± 0.8
Percent body Fat (%) 17.0 ± 0.8 16.9 ± 0.8 16.9 ± 1.0 16.9 ± 0.5*** 26.6 ± 1.6 26.9 ± 0.7 26.4 ± 0.7 26.6 ± 0.6
BMI4) (kg/m2) 23.2 ± 0.3 23.1 ± 0.4 23.5 ± 0.5 23.3 ± 0.2*** 21.2 ± 0.8 21.0 ± 0.3 21.3 ± 0.3 21.2 ± 0.3

Underweight (＜18.5) 0 ( 0.0) 0 ( 0.0) 0 ( 0.0) 0 ( 0.0)*** 6 (24.0) 1 ( 3.1) 1 ( 3.1) 8 ( 9.0)

Normal (18.5-23) 20 (52.6) 14 (45.2) 18 (56.3) 52 (51.5) 12 (48.0) 25 (78.1) 24 (75.0) 61 (68.5)

Overweight (23-25) 12 (31.6) 12 (38.7) 5 (15.6) 29 (28.7) 2 ( 8.0) 5 (15.6) 6 (18.8) 13 (14.6)

Obesity (≥25) 6 (15.8) 5 (16.1) 9 (28.1) 20 (19.8) 5 (20.0) 1 ( 3.1) 1 ( 3.1) 7 ( 7.9)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by student t-test or chi-
square test (*: p ＜ 0.001).   4) BMI: Body Mass Index



564 / 대학생의 커피 이용실태와 관련된 식습관, 식이섭취, 식사의 질

위 1/3의 점수가 커피 섭취량의 하위 1/3의 점수보다 높은 것

으로 보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감성적 동기와 유용

적 동기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성적 동기 중에

서는 습관이나 분위기 보다는 맛과 향의 섭취 동기 점수가 높

았고, 유용적 동기 중에는 졸음 방지의 점수가 다른 것들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보아 커피를 섭취하는 동기는 커피 자체의 맛

과 향을 즐기기 위한 것이거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커피 섭취량과 식습관의 상관 관계

커피 섭취량과 식습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녀 간에는 식습관 점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고, 총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공식품보다

는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한다’는 답변이 커피를 적게 마시는 

커피 섭취량의 하위 1/3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아(p ＜ 0.05) 

커피를 많이 마시는 학생들이 다른 가공식품도 많이 섭취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습관 및 커피 섭취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Table 5의 결과

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 중 식품 구입에 관한 태도

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은 영양소 함유량 및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답변이 커피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 (p ＜ 0.01)를 

보여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가공식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구

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커피 섭취량과 식이섭취의 상관 관계

남학생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커피 섭취량의 상위 1/3

의 열량 섭취가 커피 섭취량의 중위 1/3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 (p ＜ 0.05) 여학생은 커피 섭취량에 따른 영양소 섭취

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6). 커피 섭취량과 식이섭취

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열량 (p ＜ 0.01), 당류 (p ＜ 0.01), 단백질 (p ＜ 

0.05), 비타민 A (p ＜ 0.05), 비타민 B2 (p ＜ 0.05), 비타민 C (p 

Table 3. Coffee intake motivation by gender and group

Variable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Emotional motivation 8.3 ± 0.5a 9.5 ± 0.4ab 10.6 ± 0.4b 9.4 ± 0.3 8.4 ± 0.5a 10.1 ± 0.4b 11.3 ± 0.4c 10.0 ± 0.3
Flavor and aroma 3.6 ± 0.22)a3) 3.9 ± 0.2ab 4.2 ± 0.2b 3.9 ± 0.1 3.8 ± 0.3 4.3 ± 0.1 4.3 ± 0.1 4.2 ± 0.1
Habit 2.0 ± 0.2a 2.7 ± 0.2b 3.2 ± 0.2b 2.6 ± 0.1 1.8 ± 0.2a 2.8 ± 0.2b 3.9 ± 0.2c 2.9 ± 0.1
Atmosphere 2.8 ± 0.2 2.9 ± 0.2 3.2 ± 0.2 2.9 ± 0.1 2.8 ± 0.2 3.1 ± 0.2 3.1 ± 0.2 3.0 ± 0.1

Utilitarian motivation 7.3 ± 0.5a 7.7 ± 0.4ab 8.8 ± 0.4b 7.9 ± 0.3 6.6 ± 0.5a 8.0 ± 0.5b 9.0 ± 0.5b 8.0 ± 0.3
Prevention of sleepness 2.8 ± 0.2a 3.5 ± 0.2b 3.7 ± 0.2b 3.3 ± 0.1 2.9 ± 0.3 3.4 ± 0.2 3.4 ± 0.2 3.3 ± 0.1
Reduction of stress 1.8 ± 0.2a 1.8 ± 0.2a 2.5 ± 0.2b 2.1 ± 0.1 1.6 ± 0.2a 1.9 ± 0.2a 3.0 ± 0.2b 2.2 ± 0.1
Meeting 2.6 ± 0.2 2.3 ± 0.2 2.6 ± 0.2 2.5 ± 0.1 2.2 ± 0.3 2.7 ± 0.2 2.6 ± 0.2 2.5 ± 0.1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cen-
ti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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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ffee preferenc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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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비타민 E (p ＜ 0.05), 칼슘 (p ＜ 0.05), 인 (p ＜ 0.01), 

철분 (p ＜ 0.001), 나트륨 (p ＜ 0.05), 칼륨 (p ＜ 0.05), 아연 (p 

＜ 0.05)의 섭취량은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커피 섭

취량과 식이섭취와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커피 섭취량과 식사의 질의 상관 관계

식이섭취량만으로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지 확인하는데 한

Table 5. Correlation of coffee intake and dietary habits score

Dietary habits
Male Female Total

Coffee intake
(n = 101)

Coffee intake
(n = 89)

Coffee intake
(n = 190)

I eat a breakfast regularly. 0.0771) 0.100 0.086
I eat three meals a day. 0.044 0.080 0.060
I have enough time to eat a meal. 0.057 0.078 0.061
I eat the variety foods. 0.116 -0.104 0.038
I don’t eat too much. 0.027 0.021 0.024
I don’t eat the salty food. 0.006 -0.008 -0.001
I eat the meat, fish, bean, egg or tofu everyday. -0.015 -0.055 -0.028
I don’t eat the fried or stir-fired food. 0.079 0.043 0.064
I eat the milk or dairy product everyday. 0.111 0.115 0.114
I eat the vegetable, seaweed or mushroom every meal. 0.037 -0.109 -0.018
I eat the fruit everyday. 0.051 0.032 0.040
I often eat the natural food. 0.015 0.027 0.021
I purchase the processed food after examining nutrition labels. 0.102 0.280**2) 0.167*

I apply nutrition knowledge to everyday. -0.060 0.128 0.011
Total score 0.082 0.105 0.090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2) Values with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4. Dietary habits score by gender and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centile

Dietary habit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I eat a breakfast regularly. 3.2 ± 0.22) 3.4 ± 0.3 3.4 ± 0.2NS3) 3.3 ± 0.1 2.9 ± 0.3 3.5 ± 0.2 3.3 ± 0.2 3.3 ± 0.1
I eat three meals a day. 3.1 ± 0.2 3.0 ± 0.2 3.2 ± 0.2 3.1 ± 0.1 2.7 ± 0.2 2.9 ± 0.1 3.0 ± 0.2 2.9 ± 0.1
I have enough time to eat a meal. 2.5 ± 0.2 2.7 ± 0.2 2.7 ± 0.2 2.6 ± 0.1 2.6 ± 0.2 3.1 ± 0.2 2.9 ± 0.2 2.9 ± 0.1
I eat the variety foods. 3.2 ± 0.1 3.4 ± 0.2 3.5 ± 0.2 3.3 ± 0.1 3.3 ± 0.2 3.2 ± 0.1 3.2 ± 0.2 3.2 ± 0.1
I don’t eat too much. 2.6 ± 0.2 3.0 ± 0.2 2.7 ± 0.2 2.7 ± 0.1 2.4 ± 0.2 2.9 ± 0.2 2.8 ± 0.2 2.7 ± 0.1
I don’t eat the salty food. 3.0 ± 0.2 3.0 ± 0.2 3.0 ± 0.2 3.0 ± 0.1 3.2 ± 0.2 3.4 ± 0.2 3.0 ± 0.2 3.2 ± 0.1
I eat the meat, fish, bean, egg 
  or tofu everyday.

3.4 ± 0.2 3.4 ± 0.2 3.4 ± 0.2 3.4 ± 0.1 3.3 ± 0.2 3.4 ± 0.2 3.1 ± 0.2 3.3 ± 0.2

I don’t eat the fried 
  or stir-fired food.

3.6 ± 0.1 3.5 ± 0.2 3.6 ± 0.1 3.6 ± 0.1 3.4 ± 0.2 3.3 ± 0.2 3.6 ± 0.2 3.4 ± 0.1

I eat the milk or dairy product 
  everyday.

3.1 ± 0.2 3.3 ± 0.2 3.4 ± 0.2 3.2 ± 0.1 3.0 ± 0.2 3.0 ± 0.2 3.0 ± 0.2 3.0 ± 0.1

I eat the vegetable, seaweed 
  or mushroom every meal.

3.1 ± 0.2 2.9 ± 0.2 3.0 ± 0.2 3.0 ± 0.1 3.3 ± 0.2 3.0 ± 0.2 2.8 ± 0.2 3.0 ± 0.1

I eat the fruit everyday. 2.9 ± 0.2 2.5 ± 0.2 2.9 ± 0.2 2.8 ± 0.1 3.3 ± 0.2 3.0 ± 0.2 3.1 ± 0.2 3.1 ± 0.1
I often eat the natural food. 3.1 ± 0.1a4) 2.7 ± 0.2b 2.7 ± 0.1b 2.8 ± 0.1 2.8 ± 0.2 2.8 ± 0.1 2.8 ± 0.1 2.8 ± 0.1
I purchase the processed food 
  after examining nutrition labels.

2.4 ± 0.2 2.0 ± 0.2 2.4 ± 0.2 2.3 ± 0.1 2.4 ± 0.2 2.5 ± 0.2 3.0 ± 0.2 2.6 ± 0.1

I apply nutrition knowledge
  to everyday.

3.3 ± 0.2 3.0 ± 0.2 3.1 ± 0.2 3.2 ± 0.1 3.0 ± 0.2 2.8 ± 0.2 3.2 ± 0.2 3.0 ± 0.1

Total score 41.2 ± 1.3 40.7 ± 1.2 41.8 ± 1.3 41.3 ± 0.7 40.9 ± 1.0 41.8 ± 1.2 41.4 ± 1.2 41.4 ± 0.7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NS: Not significant   4)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centi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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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어 식사의 질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영양소 밀도 (ND)

를 통하여 섭취한 열량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을 알아

본 결과 (Table 8) 커피 섭취량과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 (NAR)은 모두 1보다 낮았고 

(Table 9) NAR이 0.6 이하인 영양소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칼슘과 비타민 C이었다.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MAR)을 

보면 남학생은 0.81, 여학생은 0.75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커피 섭취량에 따른 그룹들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커피 섭취량과 NAR, MAR, ND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표로 제시하지 않음).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커피 이용 실태, 커피 섭취량에 따른 식

습관, 식이섭취 및 식사의 질을 알아보고자 조사대상자를 커

피 섭취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식습관, 식이섭취 및 식

사의 질을 비교하고 커피섭취량과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은 23.2세, 여학생은 21.0

세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평균 연령이 높았는데 이는 본 

조사를 시행한 교양수업의 수강 대상자는 2학년 이상의 대학

생으로 남학생의 경우 군대 제대 후 복학한 남학생들이 포함

되어 남학생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에서는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간편

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하

여 근거 삼기에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인

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자택 거주자가 

많다는 결과와 비슷22) 하였으나, 부산 지역 보다는 낮았고23) 서

울과 충청지역,24) 마산, 창원 지역25) 혹은 울산 지역 대학생의 

자택 거주 비율보다는 높았는데26) 이는 대학교의 위치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키는 평균 174.3 cm, 체중은 70.7 kg, BMI는 23.3 

kg/m2이었고, 여학생의 키는 평균 161.9 cm, 체중은 55.5 kg, 

Table 6. Nutrients intake by gender and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centile

Variable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Energy (kcal) 1,751.0 ± 55.22)ab3) 1,611.4 ± 60.1a 1,910.7 ± 88.2b 1,761.7 ± 41.0 1,557.4 ± 70.7 1,566.5 ± 72.2 1,477.0 ± 66.9 1,531.7 ± 40.4

%EER 67.3 ± 2.1 64.1 ± 2.6 73.5 ± 3.4 68.3 ± 1.6 74.2 ± 3.4 74.6 ± 3.4 70.3 ± 3.2 72.9 ± 1.9

Carbohydrate(g) 240.5 ± 6.7 244.0 ± 10.4 268.0 ± 12.1 250.6 ± 5.7 210.4 ± 7.8 217.5 ± 8.2 225.1 ± 11.0 218.1 ± 5.3

Protein (g) 69.6 ± 2.8 73.2 ± 7.0 74.2 ± 3.8 72.2 ± 2.7 58.8 ± 3.6 56.9 ± 3.0 54.9 ± 3.1 56.7 ± 1.9

%RI 126.5 ± 5.0 133.2 ± 12.8 135.0 ± 6.9 131.2 ± 4.8 117.7 ± 7.2 113.9 ± 6.0 109.7 ± 6.3 113.4 ± 3.7

Vit A (μgR.E) 629.6 ± 33.8 586.8 ± 41.2 712.0 ± 64.9 642.6 ± 27.5 635.1 ± 55.0 639.3 ± 54.4 518.7 ± 36.1 594.7 ± 28.5

%RI 83.9 ± 4.5 78.2 ± 5.5 94.9 ± 8.6 85.7 ± 3.7 97.7 ± 8.5 98.4 ± 8.4 79.8 ± 5.6 91.5 ± 4.4

Vit B1 (mg) 1.28 ± 0.05 1.17 ± 0.06 1.32 ± 0.08 1.26 ± 0.04 1.07 ± 0.06 1.13 ± 0.12 0.96 ± 0.06 1.05 ± 0.05

%RI 106.4 ± 4.1 97.6 ± 4.8 109.6 ± 6.9 104.7 ± 3.1 97.1 ± 5.6 102.3 ± 11.0 87.5 ± 5.7 95.5 ± 4.7

Vit B2 (mg) 1.05 ± 0.05 0.98 ± 0.05 1.17 ± 0.08 1.07 ± 0.04 0.93 ± 0.05 1.15 ± 0.19 0.86 ± 0.06 0.98 ± 0.08

%RI 70.0 ± 3.4 65.6 ± 3.5 77.9 ± 5.4 71.2 ± 2.4 77.3 ± 4.2 96.1 ± 16.0 71.6 ± 5.2 82.0 ± 6.2

Niacin (mg) 15.7 ± 0.6 17.7 ± 3.3 16.4 ± 1.1 16.5 ± 1.1 13.3 ± 1.0 13.7 ± 1.7 13.2 ± 0.8 13.4 ± 0.7

%RI 98.0 ± 3.9 110.7 ± 20.5 102.5 ± 7.0 103.3 ± 6.8 95.3 ± 6.8 97.7 ± 11.8 93.9 ± 5.4 95.7 ± 5.0

Folic acid (μgDFE) 193.9 ± 11.3 177.3 ± 12.8 200.2 ± 14.4 190.8 ± 7.4 170.6 ± 11.0 174.6 ± 14.0 162.4 ± 11.1 169.1 ± 7.1

%RI 48.5 ± 2.8 44.3 ± 3.2 50.0 ± 3.6 47.7 ± 1.8 42.7 ± 2.7 43.7 ± 3.5 40.6 ± 2.8 42.3 ± 1.8

Vit C (mg) 61.9 ± 2.9 56.7 ± 4.6 60.4 ± 5.9 59.8 ± 2.6 54.3 ± 4.6 50.7 ± 5.4 50.8 ± 4.3 51.7 ± 2.8

%RI 61.9 ± 2.9 56.7 ± 4.6 60.4 ± 5.9 59.8 ± 2.6 54.3 ± 4.6 50.7 ± 5.4 50.8 ± 4.3 51.7 ± 2.8

Ca (mg) 409.0 ± 20.1 397.5 ± 32.3 435.5 ± 27.4 413.9 ± 15.1 387.0 ± 27.3 385.7 ± 23.3 342.5 ± 21.2 370.5 ± 13.7

%RI 54.5 ± 2.7 53.0 ± 4.3 58.1 ± 3.7 55.2 ± 2.0 59.5 ± 4.2 59.3 ± 3.6 52.7 ± 3.3 57.0 ± 2.1

P (mg) 890.6 ± 35.6 911.9 ± 62.0 973.9 ± 48.3 923.5 ± 27.8 791.1 ± 48.6 752.0 ± 40.8 726.7 ± 38.5 753.9 ± 24.2

%RI 127.2 ± 5.1 130.3 ± 8.9 139.1 ± 6.9 131.9 ± 4.0 113.0 ± 6.9 107.4 ± 5.8 103.8 ± 5.5 107.7 ± 3.5

Fe (mg) 11.5 ± 0.4 11.8 ± 0.8 12.6 ± 0.7 11.9 ± 0.4 10.9 ± 0.6 10.5 ± 0.9 9.9 ± 0.6 10.4 ± 0.4

%RI 114.9 ± 3.8 118.0 ± 7.7 125.6 ± 7.4 119.3 ± 3.6 77.8 ± 4.6 75.0 ± 6.5 71.0 ± 4.4 74.3 ± 3.1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
centi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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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는 21.2 kg/m2이었다. 2010 국민건강통계27)를 보면 한국

인 19~29세의 남자 평균 키는 175.0 cm, 체중은 72.3 kg, BMI

은 23.6 kg/m2이었고, 여자 평균 키는 161.3 cm, 체중은 55.5 

kg, BMI은 21.3 kg/m2이었다. 통계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

지만 단순 평균 수치로만 비교해 보아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체지방률을 조사하여 남녀 

간의 평균을 낸 결과, 남학생 평균 체지방률은 16.9%, 여학생

은 26.6%인데 비해 국민건강통계27)에서는 19~29세의 남자는 

체지방률이 22.3%, 여자는 32.7%로 본 조사의 결과보다 높았

다. 표준 체지방률은 남자는 10~20%, 여자는 18~28%로20) 본 

조사대상자의 체지방률은 표준 체지방률에 속했지만, 국민건

강통계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체지방률은 표준 체지방률보다 

높았다. 이것은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남학생은 23세, 여학

생은 21세로 20대 초반인데 비해 국민건강통계의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아 20대 초반인 대학생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체중조절

을 시도하여 평균 체지방률도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28)

최근에는 고급화된 커피를 즐기고29) 만남과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서 커피전문점의 이용이 증가30)하고 있다. 도심과 대

학가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

Table 7. Correlation of coffee intake and nutrients intake

Factors
Male Female Total

Coffee intake (n = 101) Coffee intake (n = 89) Coffee intake (n = 190)

Energy (kcal) 0.2751)**2)
-0.001 0.169*

Cabohydrate 0.269** 0.067 0.192**

Protein (g) 0.201* -0.054 0.124
Vit A (μgR.E) 0.226* -0.126 0.088
Vit B1 (mg) 0.184 -0.066 0.067
Vit B2 (mg) 0.230* -0.069 0.057
Niacin (mg) 0.069 0.011 0.056
Folic acid (μgDFE) 0.103 0.076 0.095
Vit C (mg) 0.199* 0.010 0.124
Vit E (mg) 0.199* 0.076 0.144*

Ca (mg) 0.211* -0.056 0.116
P (mg) 0.272** -0.035 0.163*

Fe (mg) 0.347*** -0.080 0.162*

Na (mg) 0.250* -0.119 0.135
K (mg) 0.247* 0.030 0.169*

Zn (mg) 0.250* 0.017 0.155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2) Values with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8 . Nutrient density (ND) by gender and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percentile

Variable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Protein (g/1,000 kcal) 39.7 ± 0.82) 43.6±3.7 39.4 ± 1.1NS3) 40.8 ± 1.2 37.4 ± 0.9 36.4 ± 0.9 36.9 ± 1.0 36.8 ± 0.6

Vit A (μgR.E/1,000 kcal) 362.5 ± 17.5 348.3 ± 18.5 381.7 ± 31.4 364.2 ± 13.2 406.2 ± 29.9 403.7 ± 25.0 356.7 ± 23.2 387.5 ± 14.9

Vit B1 (mg/1,000 kcal) 0.73 ± 0.02 0.70 ± 0.02 0.69 ± 0.03 0.71 ± 0.01 0.69 ± 0.03 0.69 ± 0.04 0.65 ± 0.03 0.68 ± 0.02

Vit B2 (mg/1,000 kcal) 0.60 ± 0.02 0.59 ± 0.02 0.61 ± 0.03 0.60 ± 0.01 0.60 ± 0.02 0.69 ± 0.09 0.58 ± 0.03 0.63 ± 0.03

Niacin (mg/1,000 kcal) 9.0 ± 0.3 10.5 ± 1.9 8.6 ± 0.4 9.3 ± 0.6 8.6 ± 0.5 8.3 ± 0.6 8.9 ± 0.3 8.6 ± 0.3

Folic acid (mg/1,000 kcal) 110.7 ± 4.9 104.1 ± 5.0 104.9 ± 5.8 106.8 ± 3.0 108.9 ± 4.8 110.0 ± 5.2 108.3 ± 4.5 109.0 ± 2.8

Vit C (mg/1,000 kcal) 35.9 ± 1.6 33.3 ± 2.2 31.1 ± 2.0 33.6 ± 1.1 34.7 ± 2.3 31.9 ± 2.0 34.2 ± 2.4 33.5 ± 1.3

Ca (mg/1,000 kcal) 231.9 ± 7.5 233.2 ± 14.1 232.4 ± 12.4 232.4 ± 6.4 248.0 ± 14.4 247.0 ± 9.6 230.3 ± 9.2 241.3 ± 6.3

P (mg/1,000 kcal) 506.8 ± 9.4 538.7 ± 24.7 514.8 ± 13.2 519.1 ± 9.4 502.1 ± 15.8 481.1 ± 12.9 490.5 ± 12.3 490.4 ± 7.8

Fe (mg/1,000 kcal) 6.7 ± 0.2 7.0 ± 0.3 6.6 ± 0.2 6.7 ± 0.1 7.0 ± 0.3 6.7 ± 0.4 6.6 ± 0.2 6.7 ± 0.2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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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1년 말 전국 커피전문점의 수는 32,000여 개로 추산되

고 2013년 6월에는 약 45,000개로 증가하였다. 인천의 경우, 

2011년 말에는 커피전문점 매장수가 1,200개에 달하였고 2013

년 6월에는 2,000개로 증가하였다.31)

본 연구에서 커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남학생은 156.8 mL, 여학생은 157.4 mL이었다. 현

재 커피의 일일 권장 섭취량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페인의 최대 일일 권고 섭취량은 성인 기준 400 mg

이다. 커피전문점의 커피 침출액의 1회 제공량 당 카페인의 함

량은 42.8~168.4 mg로 평균 112.1 mg으로 조사32)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커피 섭취량에 따른 카페인 섭취 추정

량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은 32 mg 미

만, 커피섭취량의 중위 1/3은 32 mg 이상 64 mg 미만, 커피섭

취량의 상위 1/3은 64~256.2 mg의 섭취 범위를 보였고 여학

생의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은 32 mg 미만, 커피섭취량의 중

위 1/3은 32 mg 이상 64 mg 미만, 커피섭취량의 상위 1/3은 

64~176.2 mg에 해당하였다 (1회 제공량 350 mL 기준). 조사

대상자 모두 카페인의 최대 일일 권고 섭취량을 넘지는 않았

지만 커피섭취량의 상위 1/3의 카페인 섭취량은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하지만 커피 종류마다 카페인의 

함유량이 다르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33)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커피의 농도 혹은 커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카페인의 양

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카페인 섭

취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카

페인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의 96%가 커피 제품 (커피믹스, 커

피침출액, 커피음료)에 해당되어32) 국가적으로 카페인 섭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추

후 카페인 함유량에 따른 일일 커피 섭취량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은 커피전문점에서 카라멜 마끼아또, 카페라떼, 아메

리카노, 카페모카, 카푸치노, 기타 (에스프레소 도피오, 에스프

레소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에스프레소 콘파냐), 

여학생은 카라멜 마끼아또,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페라떼, 

카푸치노, 기타, 에스프레소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카라멜 같은 시럽이 들어간 커피 종류를 남녀 모두 가장 선

호하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15,16) 카라멜 마끼아또는 바닐라 시럽에 스

팀 밀크, 카라멜 시럽이 더해진 고열량 커피에 해당하며 고열

량의 커피를 섭취하는 여대생의 77%가 우유 + 시럽, 우유 + 

시럽 + 휘핑크림을 넣은 커피를 선택하였고 고열량 커피 섭취

군의 당류 섭취량은 저열량 커피 섭취군, 커피 비섭취군의 당

류 섭취량보다 높았다는 보고가 있어,19) 당류가 포함된 커피 

섭취로 인해 여대생의 당 섭취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 섭취 증가34,35)로 인한 당뇨 및 비만 등의 성인병 이환

률 증가36)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1인당 일일 당류 섭취

량은 2008년 32.9 g에서 2010년 41.5 g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

으나, WHO는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 (당 50 g 미만/2,000 

kcal)으로 당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의 당 섭취 기여도37) 

(2010년)를 보면 커피는 33%, 음료류는 21%를 차지하여 커피 

섭취시의 당 섭취량 저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커피 섭

취가 많을수록 초콜릿, 혹은 케익, 비스켓 등의 섭취가 증가하

고, 생선류, 물, 차 종류의 섭취는 감소함으로써 식이 섭취에 변

화를 준다는 선행 연구38)로 볼 때 커피 섭취 증가와 더불어 디

저트류의 섭취 증가가 당 섭취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커피 섭취량이 

많은 군에서 당류를 더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대학

Table 9. Nutrient Adequancy Ratio (NAR) by gender and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Variables
Male Female

LP group1)

(n = 38)

MP group
(n = 31)

HP group
(n = 32)

Total
(n = 101)

LP group
(n = 25)

MP group
(n = 32)

HP group
(n = 32)

Total
(n = 89)

NAR

Protein 0.98 ± 0.012) 0.96 ± 0.01 0.97 ± 0.01NS3) 0.97 ± 0.01 0.94 ± 0.02 0.95 ± 0.02 0.90 ± 0.03 0.93 ± 0.01

Vit A 0.78 ± 0.03 0.73 ± 0.4 0.80 ± 0.04 0.77 ± 0.02 0.83 ± 0.04 0.82 ± 0.03 0.74 ± 0.04 0.79 ± 0.02

Vit B1 0.93 ± 0.02 0.87 ± 0.03 0.90 ± 0.03 0.91 ± 0.01 0.87 ± 0.03 0.84 ± 0.03 0.79 ± 0.04 0.83 ± 0.02

Vit B2 0.68 ± 0.03 0.65 ± 0.03 0.73 ± 0.03 0.69 ± 0.02 0.76 ± 0.04 0.72 ± 0.04 0.67 ± 0.04 0.72 ± 0.02

Niacin 0.90 ± 0.02 0.83 ± 0.03 0.88 ± 0.03 0.87 ± 0.02 0.85 ± 0.04 0.79 ± 0.04 0.84 ± 0.03 0.82 ± 0.02

Vit C 0.62 ± 0.03 0.57 ± 0.05 0.56 ± 0.04 0.58 ± 0.02 0.54 ± 0.05 0.48 ± 0.03 0.50 ± 0.04 0.50 ± 0.02

Ca 0.55 ± 0.03 0.52 ± 0.04 0.57 ± 0.03 0.55 ± 0.02 0.60 ± 0.04 0.58 ± 0.03 0.53 ± 0.03 0.57 ± 0.02

P 0.97 ± 0.01 0.95 ± 0.02 0.99 ± 0.01 0.97 ± 0.01 0.92 ± 0.03 0.92 ± 0.02 0.89 ± 0.03 0.91 ± 0.01

Fe 0.96 ± 0.02 0.92 ± 0.03 0.97 ± 0.02 0.95 ± 0.01 0.77 ± 0.04 0.69 ± 0.03 0.68 ± 0.04 0.71 ± 0.02

MAR 0.82 ± 0.02 0.78 ± 0.03 0.82 ± 0.02 0.81 ± 0.01 0.79 ± 0.03 0.75 ± 0.02 0.73 ± 0.03 0.75 ± 0.02

1) LP group: Low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 100 mL), MP group: Midium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100 mL ≤ coffee intake ＜ 200 mL), HP group: High 1/3 percentile group according to coffee intake: 
(200 mL ≤ coffee intake)   2) Mean ± SE   3)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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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피 섭취시 쿠키, 도너츠, 케익 등

의 동반 간식을 먹는 남학생은 58.1%, 여학생은 80%에 달한

다는 보고39)도 있으므로 커피와 디저트류를 통한 당 섭취의 문

제점과 관련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커피 섭취 동기는 감성적 동기와 유용적 동기 모두 성별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커

피 섭취 동기의 점수가 높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성적, 유용적 동기를 보이는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21)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커

피를 섭취하고자 하는 동기로 ‘맛과 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며 대학생의 커피 음료 선택에 있어서 커피의 맛과 향이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한 결과와40) 유사하였다. 커피 섭취 동기는 예

를 들면, 유용적 동기 요소 중의 졸음 방지의 점수가 높으면 졸

음을 막기 위해 커피를 섭취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성적 동기와 유용적 동기 모두 커피섭

취량의 상위 1/3의 점수가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감성적 동기

와 유용적 동기 둘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감성적 동

기 중에서는 습관이나 분위기 보다는 맛과 향의 섭취 동기 점

수가 높았고, 유용적 동기 중에는 졸음 방지의 점수가 다른 것

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커피를 섭취하는 동기는 커피 자

체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한 것이거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카페인이 과

다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고카페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보

는데 성별에 따른 식습관 점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남

학생의 경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한다’는 답

변이 커피를 적게 마시는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에서 커피섭취

량의 중,상위1/3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커피 섭취가 초

콜릿, 케익, 비스켓 등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생선류 혹은 물, 차 

등의 섭취를 감소시키며 식이 섭취에 변화를 준다는 연구38)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식습관은 크로스 섹션 분석 혹

은 횡단면분석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집단 간의 상이한 특성

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 목적으로 한번만 측

정하여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으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에

서 자연식품을 가공식품보다 섭취하는 식습관의 점수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인과관계를 알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 인과조사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습관 점수와 커피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학

생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가공식품

은 영양소 함유량 및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답변이 커

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높았다. 여학생은 커피음료와 

동반간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열량이 낮은 것을 

고르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으며39) 이에 따라 여학생은 영

양 성분을 확인하며 간식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

적이지는 않지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식습관의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커피 및 가

공식품의 적절한 섭취에 대한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식이섭취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41)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은 높지만, 비타민 C 섭취량

은 여학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비타민 C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남학생은 커피 섭취량이 많은 커피섭취량의 상위 1/3이 커피

섭취량의 중위 1/3에 비해 열량 섭취가 높았고, 여학생은 열량 

섭취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 섭취량에 따

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커피 섭취량에 따른 열량 섭취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여대생의 커피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

해 식이섬유소, 비타민 A, 비타민 B2, 엽산 및 채소류의 섭취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8)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

양한 지역 및 다수의 대학생을 조사대상자로 한 커피 섭취량

에 따른 식이섭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이섭취와 커피 섭취량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남학생의 경

우, 열량,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인, 철분, 나트륨, 칼륨, 아연의 식이 섭취가 커피 섭취

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섭

취량과 식이섭취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

학생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가공식품도 많이 섭취한다

는 결과를 보였고, 우유나 당류가 많이 든 커피를 선호하기 때

문에 열량, 당류 등의 영양소 섭취도 많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커피를 섭취할 때 과다 섭취될 수 있는 영양 성분과 

적절한 식이 섭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율 (RI)을 보면 남학생은 비타민 A, 

비타민 B, 엽산, 비타민 C, 칼슘이 여학생은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칼슘, 철분을 권장 섭

취량보다 적게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남녀 모두 엽

산에서 가장 낮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커피 섭취

와 엽산 섭취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엽산은 가임기 

여성에게 꼭 필요하고 부족 시 임신했을 경우 태아의 신경관 

손상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42) 발암에도 연관 되어 있어43) 

권장 섭취 되고 있는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엽산의 권장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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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6년에 처음 지정 되었고,44)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서는 남녀 19~29세의 엽산 권장 섭취량은 400 μg으로 2000

년도의 엽산 권장량인 250 μg 보다 증가하였다. 엽산은 곡류, 

두류, 채소,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

학생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영양소 섭취의 불균

형을 초래하는 잘못된 원푸드 다이어트 방법 등이 대두됨에 따

라 음식 섭취가 감소될 수 있어 엽산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이 섭취량의 조사만으로는 균형잡힌 식사를 확인하는데

에 한계가 있어 식사의 질을 분석한 결과, 영양소 적정 섭취 비

율 (NAR)은 모두 1보다 낮았고 NAR이 0.6이 되지 않는 낮은 

영양소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칼슘과 비타민 C가 해당되었

는데 경기지역 대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45) 평

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MAR)은 본 조사대상자의 남학생은 

0.81, 여학생은 0.75로, 대전지역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

만46) 여전히 1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균형 잡힌 식이 섭취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표본추출방법 중의 편의표본추출을 택하여 인천

지역 내 특정 교양 수업을 듣는 대학생으로 조사대상자를 정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의 급격한 커피 섭취의 증가를 인식하

고 커피 섭취와 관련한 식습관, 식이 섭취 및 식사의 질과의 관

련성을 규명한 연구로 대학생의 적절한 커피 섭취와 더불어 바

람직한 식습관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

는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의 시대와 맞물려 대학생들의 적절한 커피 섭취 및 그에 따

른 영양섭취를 권장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정

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커피의 농도 혹은 커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카페인의 양이 반영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

로 대규모의 역학 조사와 커피의 카페인 섭취에 따른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커피전문점에서의 커피 이용 실태 및 커

피 섭취량에 따른 식습관, 식이섭취 및 식사의 질을 알아보고

자 건강관련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인천지역의 대학생 190명 

(남학생 101명, 여학생 89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식습관, 식이섭취 및 식사의 질을 비교하

고 커피섭취량과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23.2세, 여학생 21.0세

이고 주거 형태는 남학생의 59.4%, 여학생의 71.9%가 자택에

서 거주하고 자취, 기숙사 혹은 기타 순이었다. 한달 용돈은 조

사대상자의 58.5% 이상이 20~40만원을 받았고 일주일에 2~ 

4회 외식은 47.4%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운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음주

하는 대학생이 52.5%의 비율을 차지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남학생의 키는 평균 174.3 cm, 체중은 70.7 

kg, BMI는 23.3 kg/m2이었고, 여학생의 키는 평균 161.9 cm, 

체중은 55.5 kg, BMI는 21.2 kg/m2로 조사되었다.

3)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남학생은 156.8 mL, 여학생은 

157.4 mL이었다. 

4) 커피 전문점에서의 커피 선호도는 남학생은 카라멜 마끼

아또,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푸치노, 기타 순이었고, 

여학생은 카라멜 마끼아또, 아메리카노, 카페모카, 카페라떼, 카

푸치노, 기타, 에스프레소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감성적 동기와 유용적 동기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성적 동기와 유

용적 동기 모두 커피섭취량의 상위1/3의 점수가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의 점수보다 높았다. 감성적 동기 중에서는 맛과 향, 

유용적 동기 중에는 졸음 방지의 점수가 높았다.

6) 식습관을 살펴보면 남녀 간에는 식습관 점수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총점이 41.3, 4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한다’는 답변이 남학생

의 커피섭취량의 하위 1/3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p 

＜ 0.05) ‘가공식품은 영양소 함유량 및 성분을 확인하고 구

입한다’는 답변이 여학생의 커피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 (p ＜ 

0.01)를 보여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가공식품의 성분을 확인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7) 식이섭취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커피섭취량의 상위 1/ 

3의 열량 섭취가 커피섭취량의 중위 1/3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 (p ＜ 0.05) 여학생은 커피 섭취량에 따른 그룹 간에 영

양소 섭취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조사대상자 모두 엽

산에서 가장 낮은 섭취비율을 보였다. 남학생의 커피 섭취량

이 증가할수록 열량,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

민 C, 비타민 E, 칼슘, 인, 철분, 나트륨, 칼륨, 아연의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커피 섭취량과 식이섭취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8) 식사의 질을 조사한 결과 ND는 커피 섭취량과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NAR은 모두 1 보다 낮았으며 조

사대상자 모두 칼슘과 비타민 C의 NAR이 0.6 이하였다. MAR

은 남학생 (0.81), 여학생 (0.75)이었고, 커피 섭취량과 식사의 

질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식사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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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적절한 커피 섭취와 더불어 바람직한 식

습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영양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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